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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행복을 바라는 글로 전하는 마음♡

시즌 2, 제11호 퇴사의 계절인가봄

퇴사 40일차를 맞이하여, 쟈스민일보에서는 손은경 작가를 인터뷰 하기로 했다

1118(일일일발(견), 일상을 발견하고
이를 기록하다)의 뒤를 이은 새 연재 소
식. 시리즈 “지요”이야기다. 마치 구전
동화를 듣듯 우리 삶의 조각을 담아낸
연재물이다. –하지요, -있지요, 그렇다
지요. 따위의 어미를 특색으로 한 시리
즈 “지요”, 블로그와 브런치 동시에 연
재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프리랜서가 된다는 것, 직장인의 로망 아닐까 한다. 종속에서 벗어났다는 자유와 내 시간

내 멋대로 꾸릴 수 있다는 분방함과 때로 늦잠을 잘 수도 있다는. 꿈꾸던 삶의 실현이 바로
그곳에 있는 듯하다. 허나 “물속에 말고 바다에 갈래요”라고 바다에 이른 젊은 물고기가 말했
듯 프리랜서의 삶 또한 만만한 것은 못 되는 듯하다. 생계유지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날로 먹을 수 있는 건 회 뿐인 모양이다. 다음은 프리 5년 차 박현아 작가 이야기다.

퇴사 후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는 사직하
겠다는 나를 말리고 싶던 것이었다. 이십 년도 전
한 차례 홍역을 앓아 본 그로서는 참아 보라고 하
고 싶던 것이다. 그러나 굳게 다문 입은 아무 말도
내뱉지 않았다. 그저 잘한 결정이기를 바라주었기
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스페셜 특강 소식
- 주제 : 빤한 글쓰기가 지겨울 때(제1탄–인터뷰형글쓰기)
- 날짜 : 2022.05.18(수) 밤 9시 (자세한 안내)

출처 : 배추도사 무도사 오름과 바름편

새 연재 소식 : 시리즈 “지요”

시급과는 먼

우리의

창작일지라도

3만원의 고료를 받으며 장작 12시간을
꼬박 썼다. 아무래도 고료 때문은 아니
었고 작가의 글 욕심, 이 때문이었으리.
시급과는 먼, 그러나 감히 비교할 수 없
는. 창작의 길을 걷고 있다.

글쓰기최적의 달

5월맞이 글방 소식

5월은 글방 모임으로 분주할 듯하다. 여러 글

의 형태로 글방자까님들과 만날 예정이기 때문
이다. 새로운 모임 다수가 열릴 예정이다. 자세
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작가처럼 : 비유 & 언어의 참신한 조합

- 술술 잘 읽히는 글, 쓰기

- 일기가 에세이 되는 마법

- 조사의 맛

바야흐로 퇴사의 시대인 듯하다. 필자의 지인인 ‘아나’

는 올 1월 십여 년간 다니던 회사를 나왔다. 또래 이대
리도, 경미도. 그렇게 다들 퇴사자가 되었다. 필자 주변
의 일만은 아닌 듯 했다. 그간 이토록 긴 사직행렬이 줄
을 잇던 시기가 있었나 싶을 만큼 퇴사를 고하거나 지르
는 추세로 보인다. 여기 손은경 작가도 마찬가지. 지난
3월 18일, 직장생활 12년 차에 퇴사행렬에 합류했다.
요즘은 주로 집에서 작업한다던 그를 떠올리면 ‘퇴사자
in the house’라는 노래를 흥얼대게 되는데. 전업창작
자로 전향한 40일은 어떠했는지, 다음은 그의 퇴사 40
일 기념 인터뷰 내용이다.

[인터뷰] 퇴근 말고 “퇴사”(전업창작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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